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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의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하나인 나눔 행동을 살펴보고 두 변

인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

동 각각 70명을 대상으로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을 측정하였다. 표정 인식 정확성은 

DANVA-2(Nowicki & Duke, 1994) 과제로, 나눔 행동은 독재자 게임을 응용한 자원 분배 게임

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나눔 행동에서의 아동 연령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표정 

인식 정확성에서는 연령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화난 표정 인식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 1학년 아동보다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나눔 행동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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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동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우려

는 의도에서 하는 행동을 의미하며(Eisenberg & 

Mussem, 1989)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하게 드

러난다(Rodkin, Ryan, Jamison, & Wilson, 2013; 

송종란, 조증열, 2000). 친사회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개인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도움, 나

눔, 위로, 협조가 없는 공동체는 존속 자체를 

위협 받게 되어 결국 개인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친사회적 행동들 중 나눔 행동은 개인의 관

계 형성과 유지 및 공동체 존립에 미치는 영

향이 결정적이다. 나눔 행동은 공정한 분배, 

평등, 타인의 필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 

소유의 자원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의도

를 바탕으로 한다(Ongley & Malti, 2013). 나눔 

행동은 생의 매우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데 

Hay의 연구에서는 12개월의 영아들이 부모에

게 자신의 물건을 보여주고 건네주는 행동이 

관찰된 바 있었다(Hay, 1979). 나눔 행동은 주

로 실시와 수량화가 용이한 독재자 게임을 통

해 측정된다(Baumert, Schlosser, & Schmitt, 2014). 

나눔 행동의 발달에서 연령은 매우 중요한 변

인으로 작용한다. 가령, Bettinger와 Slonim(2006)

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타인에게 할당하는 자

원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실험 상황에서 확인

하였다. 또한 4세, 6세, 9세의 아동들을 대상

으로 독재자 게임에서의 나눔 행동을 측정한 

결과 9세의 아동들이 4세의 아동들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의 자원을 타인에게 할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Benenson, Pascoe, & Radmore, 2007). 

그간 나눔 행동을 비롯한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관련된 개인 내적 변인들이 탐구되어 

왔으며 특히 주목을 받아 온 것은 개인의 인

지 정서적 특성이었다. 한 개인이 타인의 필

요와 고통을 인지한 상황에서 친사회적 결정

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지 및 정서적 

요소들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었기 때

문이다.

주지하는 바, 친사회적 행동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일찍이 초점이 맞추어진 변인은 

공감(Eisenberg & Miller, 1987)과 동정(Vaish, 

Carpenter, & Tomasello, 2009), 마음 이론(Eggum, 

Eisenberg, Kao, & Spinrad, 2011), 조망 수용

(Knafo, Steinberg, & Goldner, 2011)이었으며 이

들 영역에서의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공감과 

동정, 마음 이론, 조망 수용 등의 발달에 기초

가 되는 기본적 인지 정서적 요소로 친사회적 

행동에도 이어지는 변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다양한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타인

이 표현하는 정서 자극을 탐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제안하였다.

타인의 표정은 그가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상태의 반영으로서 사회적 태도와 행동에 

있어 기초적인 단서의 역할을 한다(Strand, 

Downs, & Barbosa-Leiker, 2016). 표정 인식 능력, 

즉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정서 표현을 알아차

리는 능력은 정서 지식이나 정서 이해를 측정

할 때 한 부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표정 인식은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적응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Marsh, Kozak, & 

Ambady, 2007). Izard, Fine, Schultz, Mostow, 

Ackerman과 Youngtrom(2001)은 아동의 정서 지

식과 사회적 행동과 학업 성취를 측정하였는

데 그 결과 정서 지식이 협조적 행동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오경자와 

배도희(2002)의 연구에서는 표정 인식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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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아동일수록 심리 사회적으로 잘 적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정 인식 정확성을 

포함한 정서에 대한 지식과 이해 능력은 아동

기의 인간관계와 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정을 통하여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

식하는 능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능력으로서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Herba & Phillips, 2004). 

또한, 표정 인식 능력은 아동이 직면하는 다

양한 관계와 성취 과제들 속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 즉, 표정 인식 정확성이 낮은 것

은 사회 적응에 결정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

데 반하여 표정을 통한 정서 단서들을 인식하

는 능력이 뛰어난 개인은 그것을 통해 관계와 

적응의 질을 높이고 발달 과정 중에 주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도전 과제들을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표정 인식 능력은 

일반 지능과는 변별되면서 개인의 다양한 성

취와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더욱 

주목 받을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Nowicki & 

Duke, 1994).

표정 인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며 비교

적 자동적인 인지 과정을 포함하지만(Tracy & 

Robins, 2008) 신경학적으로는 구분되는 단계들

을 가지며(Adolphs, 2002) 실제로 판단의 정확

성에서 발달적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표정 

인식 정확성은 사진을 통하여 제시되는 타인

의 표정과 그에 적합한 정서 단어를 고르는 

과제로 주로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 아동기에

서 청소년기를 걸쳐 지속적으로 향상됨이 밝

혀졌다. 또한 정서의 범주에 따라 표정 인식 

정확성도 다르게 나타났다(Herba & Phillips, 

2004).

한편, 얼굴 표정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인식

하는 방식은 문화와 사회를 초월하여 대체로 

일반적이나(Ekman & Friesen, 1971) 문화 간 

세부적인 차이가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

(Russell, 1994). 이를 통해 표정 인식의 구체적 

양상과 재평가 및 그에 대한 반응 행동 또한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을 포함한 친

사회적 행동의 연관성은 크게 두 갈래의 가설 

하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는 정신 병리나 뇌의 병변으로 친사회적 

행동 경향을 상실한 집단의 연구이고 다른 하

나는 표정 인식을 포함한 정서 지식, 정서 이

해, 타인의 심리 상태 추론 등과 친사회적 행

동 경향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이다.

우선 사회 행동의 스펙트럼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대비되는 반사회적 행동과 표정 인식 

정확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Blair

와 Cipolotti(2000)는 안와전두피질에 손상을 입

은 환자를 관찰하고 인지 정서적 측면들을 측

정하였는데 그 환자는 손상 이전과는 달리 공

격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한편 표정 인

식 정확성 과제에서 화난 표정과 역겨운 표정

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표정들에 적합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Marsh와 

Blair(2008)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진단받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표정 인식 정확성을 측정

한 연구들을 취합하여 메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은 두

려운 표정을 인식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렇듯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이 현

저히 낮은 개인들에게서 표정 인식 결함이 발

견되었다는 사실은 표정 인식 능력이 친사회

적 행동 경향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임

을 추정하게 한다.

품행 장애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하였다. Fairchild,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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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zen, Calder, Stollery와 Goodyer(2009)는 아동

기 발생, 청소년기 발생 품행 장애 집단과 품

행 장애가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표정 인식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품행 장애가 없는 집단

과는 달리 아동기 발생 품행 장애 집단은 화

난 표정, 역겨운 표정, 기쁜 표정을 인식하는 

데 있어 결함을 보였다. 또한 품행 장애를 가

지고 있으면서 반사회적 특질에서 높게 측정

된 개인들은 두려운 표정, 슬픈 표정, 놀란 표

정을 인식함에 있어 그렇지 않은 개인들보다 

낮은 정확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품행 장애 증상, 반사회적 행동 

경향 등이 표정 인식의 결함과 연관이 있다는 

이전의 연구들은 특정 표정을 인식하는 능력

이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예측을 지

지한다.

반사회성 연구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연관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

동을 대상으로 표정 인식 능력을 포함한 정서 

지식 및 정서 이해와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행동, 협조적 행동, 책임 있는 

행동 등의 연관을 검증하였다.

한 예로, 3세와 4세 아동의 정서 지식을 포

함한 정서적 유능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정서 지식이 풍부한 

아동일수록 사회 상황에서 더 민감하고 협조

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는 것을 밝혔다(Denham, 

Blair, DeMulder, Levitas, Sawyer, Auerbach-Major, 

& Queenan, 2003). 특정 상황에서 타인이 가질 

정서와 그에 적합한 표정을 추론하는 과제를 

포함하는 정서 지식 능력은 현재뿐 아니라 1

년 후의 사회적 유능성도 예측하였다. 이는 

표정 등을 통하여 타인의 정서를 분별하고 파

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동의 사회 행동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Ensor와 Hughes(2005)는 평균 29개월 아동들

의 정서 이해 능력, 언어 능력과 긍정적 사회 

행동을 측정하여 그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정

서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에는 표정을 인

식하고 구분하고 특정 상황에서 타인이 지을 

표정을 추정하는 과제 등이 포함되었으며 어

머니 및 또래와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여 친사

회적 행동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표정 인식 정확성을 포함한 정서 이해가 친사

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연관

성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서 Ensor, Spencer과 

Hughes(2010)의 연구도 들 수 있다. 이들은 아

동의 정서 이해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종단 

연구하였다. 정서 이해 능력에는 표정을 통하

여 정서적 표현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능력과 

특정 상황에 맞는 타인의 정서를 추론하는 능

력 등이 포함되었다.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와 

교사의 평가, 구조화된 실험에서의 나눔 행동, 

놀이 상황에서 친근한 또래 및 낯선 또래와의 

상호 작용 등으로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3세

의 정서 이해 능력이 4세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 이해와 유사한 능력인 심리 이

해 능력을 측정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긍정적 사회 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

서도 본 연구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연구 

결과, 표정을 비롯한 상대방의 심리 추정 단

서들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그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심리를 추론

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동들은 교사가 평가한 

사회 유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학급 상

황에서 또래들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Cassidy, Werne, Rou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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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bernis, & Balaraman, 2003).

지금까지 언급한 아동 대상 연구들은 정서 

지식, 정서 이해, 그리고 타인의 심리 상태 추

론의 기반에는 표정 인식 정확성이 자리하고 

있으며(김지원, 2019; Widen & Russell, 2004) 이

는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 적응적 행

동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표정 인식 과제는 정서 추론 

과제와 결합되어 아동의 정서 지식과 정서 이

해를 측정하는 일부분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연관성

을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표정 

인식 정확성 과제의 개별 표정들이 세분화되

어 있지 않고 기본 네 가지 표정을 모두 다루

지는 않았으므로 표정 인식이라는 기본적 능

력에 집중한 측정과 통찰이 불가능하였다. 친

사회적 행동 역시 부모, 교사, 또래의 평가 혹

은 관찰을 통해 이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수

량적으로 명확한 친사회적 행동 자료가 요구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표정 인식 

정확성을 네 개의 표정별로 측정할 수 있는 

DANVA-2와 친사회적 행동 중 나눔 행동을 

수량화할 수 있는 독재자 게임을 통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와 그 양상을 검증해보고자 하

였다. 특히 연구 대상을 연령이 다른 두 아동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아동기 연령에 따른 

차이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연관

성을 제시한 연구 중 하나가 Marsh, Kozak과 

Embady(2007)의 연구이다. 이들은 성인을 대상

으로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두려운 표정 

인식 정확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매력도 측정

에서 타인을 좀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고 

기부 패러다임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기부

하였다. 성별, 당시의 기분, 공감 능력은 영향

을 못 미치는 데 반하여 표정 인식 정확성이 

친사회적 행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상황에서 특정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성 간의 연관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이미 밝혀진 반사회적 행동과 표정 

인식 정확성 간의 연관성을 친사회적 행동의 

영역에 적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표정 인식 정확성을 특정하여 친사회적 나

눔 행동과의 연관을 살핀 연구가 다른 문화권

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의 두 변인의 연관성과 그 양

상을 탐색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

겠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갖는다.

첫째, 아동 연령 집단 간 표정 인식 정확

성과 친사회적 나눔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

는가?

둘째,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나눔 

행동은 연관이 있는가? 어떠한 표정의 인식 

정확성이 친사회적 나눔 행동과 연관이 있는

가?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나눔 행동

의 연관성은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이

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4곳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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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실시된 기간(2017년 8월부터 10월)

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연구 참여 

동의를 거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153명이었으나 중간에 과제를 

그만둔 아동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0명(남자 31명, 여자 39명)과 3학년 아동 70

명(남자 33명, 여자 37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독재자 게임 응용(나눔 행동)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나눔 행동 

과제로는 독재자 게임을 응용한 자원 분배 과

제를 사용하였다. 독재자 게임은 경제학의 최

후통첩 게임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측정 패러다임으로서(Guth, Schmittberger, & 

Schwarze, 1982) 자신에게 즉시 주어진 자원을 

제 3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수혜자와 나누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수혜자는 어떠한 분배 

결정에 처하든 받아들여야 하며 게임의 주체

인 참여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

는 것이 게임의 원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

원의 분배 결정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자극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프로그

래밍 작업에는 Psychopy 1.84.2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자원의 출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서 독재자 게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은 

표정 인식 과제가 종결된 후 수고에 대한 보

답의 형식으로 제시되었으며 10개의 가상 초

콜릿을 사용하였다. 아동은 주어진 자원을 자

신의 몫과 타인의 몫으로 나누도록 지시받았

다. 수혜자는 초콜릿을 매우 좋아하는 익명의 

또래로 설정하였다. 아동이 10개의 자원 주위

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상에 나열된 가

상 자원 사이에 막대기가 나타나 잠재적 선택

을 시각화하였다. 아동이 원하는 곳에 막대기

를 고정시키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분배가 결

정되는 것이고 컴퓨터에는 타인에게 할당한 

자원의 양이 입력되었다.

DANVA-2(표정 인식 정확성)

표정 인식 정확성 과제로는 DANVA-2를 사

용하였다. DANVA-2(The Diagnostic Analysis of 

Nonverbal Accuracy-2)는 Nowicki와 Duke가 제작

한 정서의 비언어적 단서 인식 정확성 측정 

도구로서 자극으로 쓰인 표정들은 일화, 상황 

묘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었고 이후 

선택된 표정과 해당 정서 간의 타당성에 대

한 심사단의 재검증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Nowicki & Duke, 1994).

DANVA-2는 24개의 사진 자극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각의 사진은 기쁜 표정, 슬픈 표

정, 화난 표정, 두려운 표정을 담고 있다. 제

그림 1. 독재자 게임 응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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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의 동의를 얻어 영어 지시문과 선택지를 

한글로 번역하고 Psychopy 1.84.2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재프로그래밍하였다(그림 2).

아동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앞으로 제시될 

인물들의 표정과 가장 가까운 정서를 선택하

여 클릭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읽고 과제 수

행을 시작하였다. 사진은 검은 화면을 배경으

로 나타나며 사진 자극 밑에는 기쁨, 슬픔, 화

남, 두려움이라는 선택 가능 정서들이 제시되

었다. 아동은 사진 속 표정 자극의 정서와 일

치한다고 생각하는 정서에 마우스를 대고 클

릭을 하였다. 클릭 후에는 자동적으로 다음 

자극 화면이 제시되었다. 과제 수행에 시간제

한은 두지 않았다.

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톨릭 대학교 

성심교정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IRB)의 승인

을 얻었다.

실험은 아동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과

학실에서 실시되었다. 실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사전에 교육받은 심리학 전공 석사 과정 

학생 3명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동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 앉도록 안내받

았다. 개별 정서 인식 과제인 DANVA-2를 실

시하는 동안 컴퓨터 조작 등에 질문이 있거나 

진행상의 문제가 발생한 아동에게는 실험자가 

다가가서 도움을 주었다. DANVA-2 과제 수행

에는 시간제한이 없었으므로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극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다.

DANVA-2 과제를 끝낸 아동은 화면에 나타

난 메시지를 읽고 자신에게 일정 자원이 주어

지며 분배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

지하였다. 타인의 조건에 대해 메시지를 통해 

인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자신과 타

인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실험은 종료되었다.

실험 종료 후, 아동에게 제공하기로 한 자

원은 실험 상황 조작을 위한 설정이었음을 설

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소정의 선물을 제

공하였다.

그림 2. DANVA-2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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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의 기술 통계치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3학년 아동 집단이 

표정 인식 정확성 과제와 나눔 행동 과제에서 

보인 수행의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정리

하였다(표 1).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의 연령 집단

별 차이

아동의 나눔 행동은 독재자 게임에서 아동

이 타인에게 할당한 양(최대 10,  최소 0)을 

자료로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의 표정 인식 

정확성은 DANVA-2에서의 정답 수를 자료로 

분석하였다. 전체 표정 인식 정확성은 24개의 

자극에 대한 정답 수(최고 24점)로 산출하였고 

각각의 표정에 대한 인식 정확성은 4개의 표

정에 대한 정답 수(최고 6점)로 산출하였다.

예비 분석으로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

동의 성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

체 표정 인식 정확성(t(138)=.27, p=.79)과 나눔 

행동(t(138)=.48, p=.63)에서 남아와 여아 간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표정별로 인식 정확성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

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68) 

=1.60, p=.11)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경우

는 남아에 비하여 여아가 두려운 표정 인식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8)=2.91, 

p<.01).

연령에 따라 나눔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t 검정 결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평균은 4.71, 3학년 아동의 평균은 4.74

로 두 집단 간 나눔의 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8)=.08, p=.94).

연령에 따라 표정 인식 정확성의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한 t 검정 결과, 전체 표정 

인식 정확성에서 연령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t(138)=1.77, p=.08).

초1아동 초3아동

전체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눔 행동

(10개중 타인할당자원)
4.71 (1.93) 4.74 (2.55) 4.73 (2.26)

두려운 표정 3.35 (.76) 3.49 (.93) 3.42 (.85)

화난 표정 2.29 (1.33) 3.10 (1.43) 2.69 (1.43)

슬픈 표정 4.33 (1.30) 4.16 (1.27) 4.24 (1.29)

기쁜 표정 5.49 (.76) 5.43 (.79) 5.46 (.77)

표정 전체 15.46 (2.19) 16.17 (2.57) 15.81 (2.41)

표 1.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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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표정별로 인식 정확성에 대한 t 검

정을 실시한 결과,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에

서 연령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초

등학교 3학년 아동들은 1학년 아동들보다 화

난 표정 인식 정확성이 높았다(t(138)=3.49, 

p<.01). 두려운 표정, 슬픈 표정, 기쁜 표정 인

식 정확성에서는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그림 3).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의 관계

상관 분석을 사용하여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 분석으로 종속 변인인 나눔의 

양에 대한 첨도(-.84)와 왜도(.054)를 통하여 정

규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점도를 그려 나눔

의 양과 독립 변인들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일부 독립 변인이 선형적인 형태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연령을 통제하고 각각의 표정 인식 정확성

과 나눔 행동을 편상관 분석한 결과, 화난 표

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45, p<.01)(표 2).

전체 표정 인식 정확성이 나눔 행동을 예측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 분석 결과, 

1 2 3 4 5

1. 나눔 행동

2. 두려운 표정 .06

3. 화난 표정  .45** .21

4. 슬픈 표정 .13 .07 -.01

5. 기쁜 표정 .08 .12 .17 .10

**p<.01

표 2.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의 연령 변인 통제한 편상관 분석

그림 3. 연령 집단에 따른 각 표정의 인식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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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 간에는 

유의한 선형성이 있었다(β=.35, p<.001). 또한, 

중다 회귀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표정에 대한 

인식 정확성과 나눔 행동의 연관성을 검증한 

결과,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과 나눔의 양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성이 있었다(β 

=.44, p<.001).

아동 연령에 따른 나눔 행동과 표정 인식 

정확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집

단 별로 나눔 행동에 대한 각각의 표정 인식 

정확성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집단(β=.38, p<.01)과 초

등학교 3학년 아동 집단(β=.50, p<.001)에서는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이 나눔 행동을 예측하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

들의 경우 슬픈 표정 인식 정확성도 나눔 행

동을 예측하였다(β=.27, p<.05)(표 3).

추가 분석으로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을 변

인으로 군집을 나누었다. 화남 정서 인식 정

확성이 높은 집단은 72명으로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에서 평균 4.13의 점수를 보였으며 화

난 표정 인식 정확성이 낮은 집단은 68명으로 

평균 2.68의 점수를 나타냈다. 군집의 나눔 행

동을 연령 집단 별로 t 검정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정확성 군집과 낮은 정확성 군

집 간의 나눔 행동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

교 1학년 아동의 경우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

이 높은 군집의 아동이 낮은 군집의 아동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의 자원을 타인과 나누었다 

그림 4. 초 1 아동의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에

따른 군집의 나눔 행동 차이

종속변인 연령 예측변인 β t R² ⧍R² F

나눔 행동

초1아동 두려운 표정 .04 .38

.16 .11 3.15*
화난 표정 .38 3.23**

슬픈 표정 -.04 -.36

기쁜 표정 .08 .65

초3아동 두려운 표정 .02 .17

.32 .28 7.70***
화난 표정 .50 4.883***

슬픈 표정 .27 2.60*

기쁜 표정 -.07 -.68

*p<.05, **p<.01, ***p<.001

표 3. 나눔 행동에 대한 표정 인식 정확성의 회귀분석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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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8)=2.68, p<0.01) (그림 4). 초등학교 3학년 

아동도 같은 양상의 결과를 보였다(t(68)= 

4.72, p<0.001) (그림 5).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

회적 행동 중 나눔 행동의 연령 집단 별 차이

와 두 변인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으

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과 초등학교 3

학년 아동 간 친사회적 행동의 유의미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령이 다른 두 아동 

집단은 타인과 나눈 자원의 양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독재자 게임 형식의 친사회적 나눔 행동 측

정 연구에서 발달 추이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

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눔의 양이 많아

지는 것이 다수의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반대

로 감소하거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

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Ongley & Malti, 

2014). 우리 문화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4

세, 6세, 8세 집단에 걸쳐 독재자 게임에서의 

이타적 나눔의 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권현주, 박영신, 2013). 친사회적 행동을 주제

로 한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각 문화의 특성과 실험 상황의 다양성에서 비

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명한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 능력과 정서 능력이 발달

하고 대인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친사회적 행

동에 개입하는 동기, 사고, 정서의 역동 또한 

단순한 구도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즉, 연령의 

증가 뿐 아니라 공평과 평등 등의 도덕적 가

치 수용, 수혜자 차별적 판단(Rochat et al., 

2009), 사회 규범, 타인에 대한 신념 및 사회 

적 맥락에 대한 파악과 이해(Santamaria-Garsia, 

Gonzalez-Gadea, Tella, Ibanez, & Sigman, 2018), 

문화 성향(박서영, 박선영, 2012) 등 다양한 요

소의 복잡한 역동이 아동의 나눔 행동에 영향

을 준다.

둘째, 표정 인식 정확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 비하여 화난 표정

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경우 두려운 표정 인식 정확성

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

에 비하여 두려운 표정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

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표정 인식 능력이 각각의 

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달하며 연령에 따

라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

을 지지한다(Herba & Phillips, 2004). 표정 인식 

능력이 각 표정별로 독립적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는 뇌 과학 연구에서 나온 발견들과도 일

관된다. Batty와 Taylor는 6종류의 각기 다른 

그림 5. 초 3 아동의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에

따른 군집의 나눔 행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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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들을 자극으로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각 

표정의 인식은 각기 다른 뇌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Batty & Taylor, 

2003). 표정 인식 정확성은 기본적 정서 지식

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개인의 주된 정서

(Nowicki & Carton, 1997), 복잡한 정서 이해 능

력의 기반이 되므로(Nowicki & Duke, 1997) 각 

표정별 인식 능력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표정 인식 정확성

과 친사회적 나눔 행동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아

동일수록 독재자 게임을 응용한 자원 분배 상

황에서 더 많은 양을 타인과 나눔으로써 친사

회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정 인

식 정확성을 포함한 정서 지식이 친사회성과 

연관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각각의 표정별로 나눔 행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경우 

화난 표정과 슬픈 표정 인식 정확성이 친사회

적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난 표정과 슬픈 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일수록 타인에게 할당하

는 자원의 양이 많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

년 아동 집단은 양상이 달랐다. 이들의 경우

에도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나 슬픈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연관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렇듯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

사회적 행동 간의 연관성이 각 표정별로 차별

적이었으며 관계의  양상이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논점들을 

제안한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아동 집단 모두에

게서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

의 연관성이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는 크게 두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친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동기를 통하

여 설명이 가능하다. 친사회적 행동은 표면적

으로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위에 

두고 행동하는 경우를 뜻하지만 폭을 넓혀 분

석하면 자기 지향 동기들이 도출되기도 한다

(Hoffman, 1981).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바람

에 맞추려는 욕구의 반영, 조직에 협조하고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의 산물, 혹은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한 잠재적 투자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계와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적 동기에 있어 순

수한 이타심과 자발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매우 어린 아동들도 부모가 얼

마나 사회와의 융화 혹은 사회화 목표를 강조

하느냐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서 차이를 보

였다는 연구 결과(Kartner, Keller, & Chaudhary, 

2010)는 개인의 특질과 사회의 분위기가 협력

하여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결과물을 산출해 

낸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자신보다 높은 위

계의 개인에게 순종하고 사회와 조직에 협조

적인 개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문화에

서는 상위 위계에서 하위 위계로 향하기 마련

인 화난 표정의 탐지와 해석에 유능한 것과 

친사회적 행동이 작동 기제를 공유하리라 추

정된다.

또한, 화난 표정 인식의 생존적 유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두려운 표정은 

위험에 처한 그의 상황에 대한 경고이자 정서

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타인의 고통을 전달

하지만 화난 표정은 표정 주체가 대면하고 있

는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불만족의 표현

으로서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이다(Whalen, 

Shin, McInerney, Fischer, Wright, & Rau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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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직과 복잡한 관계가 얽힌 현대 사회

의 개인에게 보다 절실한 경고 단서는 화난 

표정일 것이다. 이렇듯 높은 생존 유용성을 

지닌 화난 표정 인식 능력이 사회적 적응성을 

높이는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생존과 적응에 밀접한 정서 지

식과 행동 경향성이 연관을 맺으며 발달함을 

추정케 한다. 또한 화난 표정 인식 능력이 사

회적 행동에 반영되는 시기가 아동기인 것으

로 짐작된다.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초등학

교 3학년 아동의 경우 슬픈 표정 인식 정확성

도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었지만 1학년 

아동의 경우는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이전 연구에서 슬픈 표정 인식 정확성은 두

려운 표정 인식 정확성에 이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차적인 변인으로 검증된 바 있

다(Bal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그

러나 슬픈 표정은 화난 표정이나 두려운 표정

에 비해 배경 상황과의 거리감이 있고 상황 

추론의 단서로서의 구체성이 낮기 때문에

(Preston & de Waal, 2002) 이것이 친사회적 행

동과 연관을 갖는 시기가 비교적 늦어지는 것

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아동 

집단에서 각각의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

적 행동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의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탐

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문화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 문화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Marsh, Kozak과 Embady(2007)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두려운 표정이 아닌 화난 표정 인식 정

확성이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었다. 이러

한 상이한 결과에는 연령과 문화 차이가 기여

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의 개입은 표정과 

사회적 행동을 다룬 연구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화난 표정이 협상 등의 상호작용에

서 문화에 따라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Adam, Shirako, & Maddux, 2010)

와 사진을 통해 특정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과제에서 그 인물의 화난 표정이 문

화에 따라 평가에 다르게 작용한다는 연구

(Tiedens, 2001)를 종합하면 화난 표정의 핵심 

의미와 전반적인 전달 메시지는 범문화적이라 

할지라도 화난 표정을 인식했을 때 상황과 인

물에 대한 평가나 반응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표정이라는 단

서와 상황의 연합이 각기 다른 문화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학습되고 이는 표정의 재평가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

다(Lerner & Keltner, 2001). 경험과 문화의 공유

는 그 집단만의 표정 인식 민감성과 효용성으

로 이어질 것이며 곧 친사회적 행동 등 사회 

행동들과의 고유한 연관을 형성할 것이라 추

정된다. 아동의 과거 경험이 타인의 화난 표

정을 인식할 때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Pollak & Sinha, 2002)도 이러한 설명

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 적응 및 공동체의 

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친사회적 행동 

중 나눔 행동과 정서 지식으로서 상황 판단과 

태도 결정에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는 표정 인

식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동 집

단에서의 각 변인의 차이와 두 변인 간의 연

관성을 살폈다. 연구 결과, 아동의 연령에 따

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의 연령 집단 간 차

이가 확인되었으며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

회적 행동의 연관성이 검증되었다. 특히 아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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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관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정서 자극을 

정확하게 탐지해 내는 능력은 사회적 적응력

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가 기존의 가설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

공하였음에도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의 구조 및 

발현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는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사회적 행동, 두 변인

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즉, 동정과 공

감, 마음 이론, 조망 수용 등이 표정 인식 능

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여 친사회적 행동

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 변인에 대한 전반적 

통찰과 설명에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 외에도 

본 연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부

분을 남겼다. 독재자 게임은 행동 경제학은 

물론 아동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타적 나

눔, 즉 친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널

리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독재자 게임의 

결과를 온전히 친사회적 나눔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리라 추정된다. 문화와 

교육을 통해 주입되는 공동체의 가치관이 

친사회적 행동 측정 과정에도 개입되는데

(Crandall, Eshleman, & O'brien, 2002) 이로 인해 

범문화적인 친사회적 행동의 결정 과정을 파

악하는 데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측정 도구의 제한점은 지속적 검증과 수

정 보완 작업을 거쳐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 집단에서 표정 인식 정확

성, 특히 화난 표정 인식 정확성이 친사회적 

나눔 행동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앞으로 

나눔 행동을 비롯한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을 

갖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표정 인식 정확성과 친

사회적 행동을 연결하는 기제들에 대한 설명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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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Accuracy and Sharing Behavior in childhood

Sangeun Lee                    Yoonkyu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accuracy and sharing 

behavior, one of the prosocial behaviors-of first and third graders. The authors measured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accuracy by DANVA-2 and sharing behavior by modified dictator gam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amount of resources shared with the recipient,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accuracy between the two age groups. Older children 

recognized anger facial expression more accurately than younger children.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children's angry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accuracy is related to their prosocial shar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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